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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주제
	가장 효율적인 문고리를 조사하는 실험 활동

	주제 선정 이유
	평소에 집에서 생활하면서는 문을 열면서 느끼지 못했는데, 학교에서도 문을 열고 닫다 보니 문마다 열 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여겨졌고, 상대적으로 더 힘이 많이 들고,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게 이용되는 문고리가 따로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문고리를 제안하고 싶어서 위 실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세부 활동 계획
	문세상황[image: ](주제 선정 이유)를 인식한 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험 계획부터 짜게 되었다. 일단 타오바오에서 문고리에 종류를 조사하여 문고리 후보를 세 가지로 설정하였고, 우리가 조사해야 할 두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하나. 가장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문을 열 수 있는 고리는 무엇인가?
둘. 손으로 쥐었을 때 가장 편한 것은 어떤 종류 인가?
먼저 다른 실험 영상을 찾아보니, 에너지를 조사할 때 에너지 측정 기계와 손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문고리가 받는 에너지를 집적적으로 수집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구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클레이를 이용하여 문고리를 사용했을 때 클레이가 들어간 정도를 비교하여 에너지를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편한 문고리는 주관적인 생각이 이를 좌우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 구매한 문고리를 조립한다.
2. 클레이 세 뭉치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뭉친다.
3. 세 가지 문고리의 순서를 정하고 클레이를 문고리 위에 올려서 문고리를 실제로 사용해본다.
4. 클레이의 움푹 들어간 정도를 측정하여 세 가지를 비교하고, 가장 적게 들어간 문고리부터 순위를 매긴다.
5. 실제로 문고리를 사용해본 뒤 가장 편하게 손에 잡히는 손잡이가 무엇인지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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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끝부분이 내려가 있다
	2번: 끝부분이 올라가 있다.
	3번: 전체적으로 평평하다.


우리가 설정한 세 개의 후보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우리는 에너지량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부터 진행하였다 
[image: ] 결과는 왼쪽 사진과 같이 3번(3.5cm)>2번(3cm)>1번(2cm) 순으로 클레이가 파였으므로 1번이 가장 적은 에너지, 그 다음은 2번, 마지막으로 3번순이였다. 이 결과로 봤을 때 우리는 첫번째 연구주제에 대해 1번 문소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 손잡이가 얼마나 편한지에 대해서는 부원들끼리의 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했는데 1번이 3표, 2번이 3표, 3번이 0표였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1번이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1번과 같은 형식의 문 손잡이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평가 
	참신하고 진로와 잘 맞는 효과적인 실험이라고 여겨졌고, 결과가 알아내기 쉽게 도출되어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뿌듯했다. 하지만 2번째 연구 주제에 대해 조사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 동아리 자체 내에서만 문손잡이의 편리 정도에 대해 평가하고 투표하여 아쉬웠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대중을 대상으로 2번째 연구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고 싶다. 

	차시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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